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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폐기는 실현될 것 같습니다.   18-05-19

이 칼럼 원고를 쓰면서 자는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 중 낙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김정은이 결코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가 화해적인 제스춰를 한국과 미국에 보낸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믿어 왔습니다. 제 마음을 갑자기 바꾸게 한 것은 새로 부임한 미국의 신임 국무장관 폼페오 장관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써 지난 40일 동안에 평양을 두 번 방문하여 김정은과 독대를 가졌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김정은은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 받았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습니다. 수많은 토크쇼 진행자들은 분분한 의견과 예측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견해는 “김정은이 미국의 압력에 항복했다” 와 “김정은은 단계적인 핵폐기를 제안하여 시간을 벌려고 할뿐 핵폐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후자의 견해를 가져 왔던 저도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교묘히 조종하여 핵을 견지할 것으로 믿고 그런 견해를 여러 번 칼럼으로 방송했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두 번 다녀온 폼페오 장관이 미국의 CBS와 FOX 뉴스에 출연하여 자기가 김정은과 나눈 대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 대화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즉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6-70%된다고 예측을 하게 된 이유는 퐁페오 장관이 김정은을 항복시킨 것이 아니라 설득시켰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폼페어 장관의 입을 통해 김정은에게 전달된 약속은 김정은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과 약속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만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북한에 대대적인 투자를 유치시켜 북한이 한국 처럼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을 속된 말로 “뿅” 가게 만든 약속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한국 처럼 잘 살게 된다면 그 이상의 뭣을 김정은이 바라겠습니까? 퐁페오 장관은 그런 투자의 전액이 민간 자본으로 될 것이고 미국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금을 쓰지 않겠다면 미국의 조야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독일이 서독에 흡수 통일된 이유는 동독의 경체 몰락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가 몰락하면 한국에 흡수통일 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폼페오 장관은 핵포기와 통일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이 핵포기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한국이나 북한이 적화 통일이나 흡수통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시설을 폭파 또는 불태워 없앨 것일 발표했고 그런 장면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언론에 공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김정은은 핵포기 의도를 투명하게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핵포기 의지를 미국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홱 포기의 결실을 맺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 민국은 분리된 상태로 또는 통일된 상대로든지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
